
27년만의 산책

PEOPLE
2018 / 03 / 05

ART IN CULTURE

강영순U 
2017. 12. 26~1. 28 영은미술관

“산책길에서_숲과 웅덩이, 작은 여울목엔 새소리, 물소리 
가득하고, 서성이는 발길에 난데없이 날아와 울려 퍼지는 존재의 
공명 반향 파문 울림. 두서없이 시작되는 문장과 계획 없는 대화의 
시작과 같은 그림에 대해, 그리고 그림이 되지 못한 그림에 대해 
생각한다.” “모란을 닮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모란이라 
부르던 누군가가 있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그 누군가도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모란은 더 이상 세상에 없다.”
위의 글은 나의 개인전 전시장 벽면에 시트지로 붙여 
놓았던 것이다. ‘산책길에서’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작가로 
영은미술관에 머물던 9개월간, 일상이 되었던 산책에서 나온 
단상이고, ‘모란’에 대한 글은 대형 설치작품에 붙인 헌사였다. 
작품에 붙인 긴 제목이라 해도 좋다. 1986년 첫 개인전 때도 
작품 제목에 무척 고심했다. ‘꽃은 몹시도 독실하여 마치도 비디오 
같다’. 이 제목을 두고 작품을 보완하기를 넘어 그 자체로 강렬한 
존재감을 갖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어쨌든 작품과 제목은 한 
나무에서 자라는 잎과 꽃의 관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강영순 <그늘진 꽃밭에 들어서면> 옷감에 안료 아크릴릭 
실크스크린 220×1,680cm 2017

나는 활자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언제나 단 몇 줄이라도 
글을 읽어야 한다. 나로서는 글에서 작품이 시작된다 해도 
무리가 없다. 내가 읽는 글은 장르가 다양해서 특정한 성격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마치 목적지 없이 나서는 산책이나 매한가지다. 
산책길에서 나는 종종 낯선 골목을 기웃거리고, 기어이 그곳으로 
들어서 길이 막힌 곳까지 가보곤 뒤돌아 나온다. 돌아오는 
길엔 또 유혹에 못 이겨 다른 길로 들어선다. 그 길에서 많은 
생각과 이미지를 주워 올린다. 때문에 ‘실패한 걸음’이란 없는 
편이다. 읽을 책을 선택하는 일이나 산책길의 행로를 정하는 
일이 유사하듯이, 작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작품과 
제목, 읽기와 산책은 나라는 개체 즉, 한 나무를 구성하는 전체라 
할 수 있다. 활자에서 촉발되는 정서는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 
이미지로 변환되고, 이미지는 또 다른 정서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연쇄와 순환. 나는 이런 작품을꿈꾼다. 현재는 천과 실을 주재료로 
쓰지만 이미지 구현에는 어떤 방법과 재료라도 허용하고자 한다. 
자기복제를 반복하지 않는, 원본 없는 원본, 장르 없는 표현, 경계 
없는 영역을 꿈꾼다. 작품 내용도 고정시킬 수 없다. 목적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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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드는 골목들의 난데없는 부딪힘, 방향 없이 헤매는 벌판의 
소요처럼 그저 걸으면서 매번 다른 사유와 이미지를 만나고 싶다.

강영순 <덤불> 모시에 명주실 27×40.5cm 2017

27년만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짐짓 의연하려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고, 작품과의 분투는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나 산책과 읽기로 
다져진 나의 뇌 근육은 저대로의 해법을 찾아, 조금은 낮선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길이 미숙한 것일지라도 흡족한 부분도 있었다. 
20대의 나는 미술의 역사라는 선적(linear)인 체계를 밟고 있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그에 반해 긴 공백 중의 나는 삶 속으로 더욱 
더 깊고 멀리 오갔으며, 그 여정을 통해 더욱 ‘두터워진 이해와 
공감의 층’을 갖추게 됐다. 역사 이전의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건져 올릴 수 있었던 점이 새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진정한 
예술은 오직 작품이 중요할진데, 긴 공백이 대수겠는가.
나는 지금 새로이 길을 나섰다. 그 길 끝에 막다른 곳을 만날지라도 
‘실패한 여정’이 될 수는 없다. 그저 걷는 중에 발생하는 행복한 
오류로 받아들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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